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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문학]  무한한 유혹, 재물

돈과 재물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부자지간의 정도 끊어버리고, 애틋한 인간관계도 파괴해 버

리니 말입니다. 지혜문학에는 돈과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길이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이어

지지 않는다.”(잠언 27,24) 재물 역시 세상의 모든 만물처럼 덧없고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

니다. 기도 중에 묵상하시면서 요즘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재물인지 하느님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도 안에서 나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온갖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  

기도에는 소리 내어 말로 드리는 소리기도, 성경이나 영

성 서적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는 묵상기도, 또 마음

을 비우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관상기도가 있습

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

떠한 기도든 기도는 영원한 샘물가에서 하느님과 내가 만

나는 것이요, 하느님과 내가 마주 앉아 서로에게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로 목을 축이

시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의 생수로 내 생명을 

이어갑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67항 참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 드립니다. 곧 하

느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 전구와 청원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 흠숭의 표현이다. 찬미와 감사의 기도, 전구(다른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는 기도)와 청원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다.”(가톨릭교

회교리서 2098항) 그런데 때때로 청원기도를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기도

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

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

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

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청원기도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 하느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회개) 자세가 내포되어 있

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느님과 등지고 지냈을지 몰라도 우

리가 청원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원기도는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

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54항 참조).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청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

느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우리가 청하는 바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

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

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가는 사람

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

한 양식이며 가장 훌륭한 신앙 활동이자 행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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